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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3월 21일 현대그룹 창업자 고(故)정주

영의 서거 15주기를 기리기 위해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

서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기리다’라는 제

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정주영 회장의 생애를 통해 그의 인생

철학을 되새기는 일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고질적 경제 

저성장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

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정 

회장의 인생철학을 ‘자유주의’로 꼽았다. 신 교수는 “정 

회장의 일생을 지배한 가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는 자유주의 철학”이라며 “‘수저계

급론’과 ‘사회책임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도 강한 설득

력을 지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 회장은 기본

적인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좋은 제도

라고 말했다”며 “최선을 다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전심

전력으로 이루어내며 현재를 충실히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평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정 회장

이 지니고 있던 ‘박정희 정신’을 언급하며 “박정희 정신이

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큰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잘 살아보자’는 열망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것,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는 사고”라

고 요약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는 “정 회장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당당한 사람들이 자유

롭게 자신의 창의를 펼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경

제발전이며,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물질적 행복은 물론 도

덕적 향상과 사회적 신뢰를 가져온다고 믿었다”며 “정 회

장의 도전정신은 제조업, 나아가 중공업을 창업하면서 나

라를 선진 강대국 형 산업구조를 갖추는 데 이바지했다”

고 평가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종부 충북대 경영학부 학생

은 “흙수저 계급론이 창궐하고 개인의 노력과 발전에 대

한 무기력함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이 정 회장을 배워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정 회장을 비롯한 기업가정신에 

무관심한 작금의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

세미나중계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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